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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몽규(52)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

(45) 축구대표팀감독이이번주안에계약

기간 유지 문제와 대표팀 운영 방안을 놓

고허심탄회하게논의하는자리를마련하

기로했다

대한축구협회 고위관계자는 1일 대표

팀이 이번 브라질월드컵에서 조별리그탈

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홍 감독에 대한 여

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축구협

회역시이런분위기를이른시일안에없

애야한다는생각이라고밝혔다

그는 성적이 좋지 않다고 단순히 사령

탑을 내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

이번 주 내로 정몽규 회장이 홍 감독과

직접 만나 솔직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

고설명했다

홍명보 감독이이끄는대표팀은브라질

월드컵조별리그 H조에서 1무2패(승점 1)

에 그치며 H조 꼴찌로 조별리그 탈락이

라는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역대

최다 해외파 선수(17명)로 구성돼 2010년

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이어 2회 연

속원정대회 16강 진출에대한팬들의기

대감을높였지만 무색무취 전술로단 1

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큰 실망만

안겨줬다 특히 지난 30일 대표팀이 인천

공항으로귀국하는자리에서일부팬들은

성적 부진을 탓하는 엿사탕을 투척 홍

감독의사퇴를촉구하기도했다

이때문에축구협회역시내년 1월아시

안컵까지 계약된 홍 감독의 거취 문제를

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상태다 여론도

무조건 경질과 계약 기간 보장으로 팽

팽하게나뉘어있어축구협회로서도결정

이쉽지않은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

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홍

감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

지만 축구협회가 홍 감독의 경질을 먼저

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축구협

회내부에서도계약기간은지켜줘야한다

는의견도많다고귀띔했다

특히 내년 1월 아시안컵 때까지 기간이

6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새로 사령탑을

뽑는것은시간상으로부족할뿐만아니라

홍감독역시대표팀지휘봉을잡은지1년

도 안 돼 월드컵을 치른 터라 성적부진의

모든 책임을 홍 감독에게 떠넘기는 것도

옳지 않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는 게 축구

협회관계자의설명이다

그는 홍 감독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해

도축구협회로서는마땅한대안이없는게

사실이라며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이

이른시간내에직접만나서로솔직한생

각을나누는게가장좋은방법이다 이번

주안에만남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

이어 홍감독역시귀국하는동안많은

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귀국장에서 홍

감독이 자신의 태도를 밝히지 않은 것도

축구협회와 충분한 의견을 나눈 뒤 결정

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

였다 연합뉴스

홍명보 감독정몽규 축구협회장 주내 면담

모든 책임 떠넘기기 부당하다 의견도 나와

K리그 올스타들이 25일 서울월드컵

경기장에서 박지성과 별들의 잔치를

벌인다

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4 K리그 올

스타전을 K리그 올스타팀과 팀박지

성간의맞대결로진행한다고 1일 밝혔

다

이번 올스타전은 25년의 질주를 마

감한 박지성이 마지막으로 그라운드

에서뛰게되는무대로 K리그 올스타

with 팀 박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

된다

별중의별을뽑는팬투표도 1일시

작됐다 13일까지 네이버 모바일과 연

맹 홈페이지(wwwkleaguecom)를

통해 팀 K리그 베스트 11을 선택할

수 있다 팬투표는 442 시스템을

기본으로 하며 1인 1일 1회 참여할 수

있다

최종 베스트 11은 팬투표(70%)와 K

리그 클래식 각 팀 감독과 주장이 선정

한베스트11(30%)을합산해선정한다

팀박지성의멤버는소개영상과함

께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양팀

의최종엔트리는 7월 17일발표된다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K리그 올스타vs팀 박지성 별들의 전쟁

25일 K리그 올스타전 개최박지성 사실상 마지막 경기

홍 대표팀 감독 사퇴냐 계속 맡느냐


